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다니오카 히로미
                                       주 소: 일본 오사카
 (日本国大阪府大阪市西区阿波座2-2-21)
                                                       연락처: 81 80 5770 8253

저는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이지만 제 영적인 고향인 빛과진리교회가 왜곡되서 보도 되어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에 건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을 때 지금의 논란의 중심인 리더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단 한번도 보도되어 있는 것들을 강요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보고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마치 목사가 교주노릇을 하는 것처럼 리더가 아래 맴버를 종으로 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못 받은 채 자라왔음으로 사랑결핍이 심하고 매우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목사님과 리더들은 그런 저를 향해 분을 단 한번도 내지 않고 마치 종처럼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직접 식사로 대접해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리더는 가정이 있음에도 새벽1시에 만나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다고다고만 하던 저를 향해 아무런 댓가 없이 수 많은 섬김을 해주셨고 일본에 돌아간 지가 꽤 된 지금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목사님을 마치 신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그 분이 마치 종처럼 저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치게 그 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입니다.
부디 저희의 순수함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외국에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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